
파업의 큰 원인이 됐던 <뉴스데스크>의 편파보도가 더욱 노

골화되고 있다.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앞서

진행됐던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잘 보

여주는 것이다.

MBC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

  <뉴스데스크>는 지난달 30일 경찰 발표를 인용해, 지난해 서울
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
을 다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. “이 피부클리닉은 1억원
짜리는 물론, 연간 회원제 자체가 없다” “그리고 나 전 후보가 실제 
지불한 돈은 모두 550만원이다”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 

 <뉴스데스크>뿐만이 아니다. 이 날 낮 12시 TV뉴스와 낮 12시, 
오후 2시, 7시 라디오 뉴스에서도 이 뉴스가 단신으로 방송됐다.

 하지만 <뉴스데스크>리포트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불거진 뒤 무
려 40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압수수색을 벌인 점, 그래서 피부숍 
관계자들이 자료를 은폐하고,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 등
은 리포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.      

 더구나 이틀 뒤인 이달 1일에는 <시사인>인이 경찰의 조사결과를 
뒤집는 취재자료를 공개했다. 
 <시사인>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당시 피부숍 원장은 기자가 클리
닉 비용을 ‘한 장’이라 듣고 왔다고 말하자 “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
알고 있냐?”고 반문했다. 기자가 ‘1억 원’이라고 대답하자 “얘는 
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. 반 정도면 된다”라고 말했다. 또 원장과 
상담이 끝난 뒤 간호사는 실제로 취재기자에게 연간 관리 비용으로 
5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. 

 <시사인>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, 원장이 피부 관리 비용으로 
연간 1억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.      

 하지만 이런 사실을 <뉴스데스크>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. 심지
어 해당 부서인 사회2부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쓰지 않았다. 그래서 
TV와 라디오, 인터넷 그 어느 곳에서도 <시사인>이 이런 반박자료
를 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. 

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
알리고,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한다. 제품을 생산한 뒤 하자가 생
기면 제조사는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고쳐줘야 한다. 언론도 그래야 
공정한 언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. 그런데도 우리 뉴스는 
이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도 한 줄 쓰지 않았다. 때문에 TV와 
라디오, 인터넷 등 MBC가 가진 그 어떤 매체에도 이 사실이 보도 
되지 않았다. 

 지난 한 해 동안 ‘여권에 유리한 내용이면 크게 다루고, 불리한 
내용이면 조그맣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다’는 MBC 보
도국의 ‘숨은 보도지침’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.  

 기자들은 더 이상 이런 ‘불량품 뉴스’를 만들고 싶지 않아 5층 
보도국이 아닌 차가운 1층 현관에 모였다. 조합원들은 더 이상 이
런 ‘불량품 뉴스’를 생산하는 ‘불량 방송국’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
해 1층에 모인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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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기고, 독하고, 당당하게

  파업 중에 더욱 노골화 된
          <뉴스데스크>의 불량품 생산!


